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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은 지난 12월 24일(화) 11시, 국제구호개발 NGO인 세이브더칠드런(Save the Children)을 찾아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 신생아들을 살리기 위한 털모자 박스를 전달했다. ��`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' 은 열악한 환경에서 출생하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모자를 떠서 보내는 참여형 봉사활동으로 털모자는 인큐베이터 등 값비싼 의료장비를 이용하기 어려운 아기의 체온을 높여줘 저체온, 감기,폐렴의 위협으로부터 생명을 지켜줄 수 있다.��세이브더칠드런 캠페인팀의 권내영 팀장은 이날  “해외 아동의 절박한 상황을 헤아려 준 KT노동조합에 감사 드린다”고 전한 뒤 “KT노동조합처럼 사랑을 나누어주는 후원자 여러분의 격려에 힘 입어, 모든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에 더욱 매진하겠다”고 밝혔다. ��전국 여성조합간부 역량강화교육서 뜨거운 호응 속 ‘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’ 캠페인 진행��노동조합 박소영 여성국장도 “대다수 여성 조합간부들은 조합간부 이전에 아이들의 어머니”라고 운을 뗀 뒤 “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많은 여성조합 간부들이 직접 만든 모자로 생명에 위협을 받는 아이들을 구할 수 있게 해주어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셨다”고 전했다.��노동조합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 동참하고자 지난 11월 개최된 1박 2일간의 ‘전국여성조합간부 워크숍’에서 △KT노동조합의 활동방향 △노동가요 및 율동 배우기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모자 뜨기를 실시, 완성된 130여 개의 모자를 이번에 세이브더칠드런에 직접 전달하게 됐다.��한편, 세이브더칠드런은 세계최대 규모의 아동 구호 비정부기구(NGO)이다. ��





http://kttu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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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, 모자뜨기로 사랑과 나눔 전달 


기아,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‘신생아 살리기’ 프로젝트 동참�













